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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
김기현 원내대표님 ‘법적 책임’ 협박하지 마시고 

제1야당 원내대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해명부터 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습니까?
 당초에 계획 없던 노선 변경은 누구 결정입니까? 

 어제 저의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이 저와 언론을 협박
하는 다음 공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김기현�의원실에서�알려드립니다!]

금일� 오전� 양이원영� 의원(무소속)의�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노선”은� 왜� 휘
었을까?」� 와� 관련한� 기자회견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본� 의
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반드시�물을�것임을�밝힙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오인할�
수� 있도록�보도할�경우에는�법적�분쟁의�소지가�발생할�수�있음을�사전에�말씀드
리오니,�관련�보도에�신중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국민을 향한 협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노선 변경으로 김기현 원내대표 개인에
게 1,800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 아닙니까? 같은 당 국회의원과 울산시장의 권한을 이용한 
토착비리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
으로서 정확한 해명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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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에 ‘법적 책임’, 
‘법적 분쟁의 소지’ 운운하면서 협박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
던 누구와 많이 닮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있는 해명 대신 협박하는 쪽을 택하는가 봅니다. 그다음 순서는 의원직 
사퇴인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할 때 이재명 지사는 성실히 
해명하지 않던가요. 압수수색 당하고 성실히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끝난 
사건을 다시 제기해도 다시 해명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혹 제기하는 언론인에게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괴롭힌 것으로 유명하시더군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허영 의원
도 고소하셨습니다. 저도 고소하실건가요?

 언론중재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법조인 경험 살려 언론에 재갈 물리
기는 당연하고, 상대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마구잡이식인데 본
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해명 대신 고소장을 남발하시는군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은 왜 휘었습니까?
 당초에 계획 없던 노선 변경 누구 결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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